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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6명 중 4명 “물가 오름세 경계…금리 추가인상 필요” 조선비즈

한은, 지난 2월 24일 개최한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 위원들 6명 중 4명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의사 밝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중 유동성 증가 흐름 여전하다는 판단…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중점두고 통화정책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

‘LTV·DSR·총량’ 대출규제 3종 차례로 푼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LTV∙DSR∙가계부채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 추진…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서 세부안 반영 예정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할 것으로 보여…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 전에 윤곽 잡힐 것으로 예상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2월 1.70%…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e대한경제

2월 중 신규취급 금액 기준 코픽스, 1.70%로 전월대비 0.06%p 상승…지난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수신금리에 반영되면서 코픽스도 함께 인상된 것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도 당장 내일부터 인상될 예정…2월말 잔액기준 코픽스도 1.44%로 전월비 0.07%p 상승

지방은행보다 못한 장기지급능력…하나은행, NSFR 3년래 ‘최저’ CEO스코어데일리

하나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아… 주요 시중은행 4곳 평균은 109%... 하나은행은 105.26%

코로나19 본격 확산된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떨어져… 사측은 NSFR지표 산출시 대출 상당 부문 만기 연장된다고 가정하에 인출건에 대한 유동성 낮게 평가한 점 존재 설명

환율 리스크에 벌벌 떠는 생보사 한국경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치솟아… 그간 적극적으로 늘려온 해외 투자가 환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지난 11월 국내 생보사 23곳의 외화유가증권 규모 104조 9,436억원… 전년 말 대비 3조원 이상 증가… 보험사들은 감내 가능 입장… 당국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 내리지 않은 상태

금리인상에 보험사 RBC '출렁'…NH농협생명, 5년만에 후순위채 발행 연합인포맥스

NH농협생명, 이달 중 2,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오는 24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 고려해 발행 규모를 최대 5천억원까지 늘릴 가능성도 열어…

최근 금리인상 속도 빨라지면서 보험사들 둘러싼 건전성 우려 급격히 커지는 중… 발행 속도 내는 배경에 RBC비율 200%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

부동산 조각투자 꽂힌 증권사…SK증권·하나금투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합류 핀포인트뉴스

증권사들, 부동산 DABS 플랫폼과의 협업 강화로 새로운 수익원 낙점한 모습… SK증권에 이어 하나금투와 한국투자증권도 관련 플랫폼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

DABS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가져가는 구조로 협업 진행 예정…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자산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도 추진

지수 급락에…증권사 권유한 TDF 수익률도 '뚝뚝' 뉴시스

국내외 증시 크게 하락하면서 퇴직연금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는 중인 타겟데이트펀드(TDF) 수익률이 크게 휘청이는 중

대부분 상품들이 마이너스(-) 기록 중인 가운데, 연초대비 12% 넘게 떨어진 상품도 존재… 삼성한국형TDF2055와 삼성한국형TDF2050이 가장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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